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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가시화되면서‘어떻게 놀

아야 잘 노는 것인가?’에 한 질문이나 원

고청탁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필자가

할 수 있는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재미

있게 놀아야지요!’그러면‘어떻게 놀아야

재미있게 놀 수 있지요?’란 질문이 이어지

곤 한다. 참 난해한 질문이다. 답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재미있게 노는 사람들의 특징

을찾아보는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게 노는 사람들 가운

데하나가‘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이노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주 단순한 주변의 물건

을 이용해서 논다. 아이들에게 빗자루는 단

순한 청소도구가 아니라 비행기로도 변하

고, 달리는 말로도 변할 수 있으며, 총이나

칼 등 상상하는 모든 것으로 변할 수 있는

아주재미있는장난감이된다. 

어린아이가노는것을배워라

여기서재미있게노는사람과그렇지않은

사람의차이를엿볼수있다. 재미있게놀줄

모르는사람들은 부분재미에 해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논다는 것은 모름지기

돈과 시간을 들여 깜짝 놀랄 만큼 단하게

놀아야 한다는, 또는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

나특별한무언가를해야만한다는강박관념

같은 환상이 그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

분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놀 것이 없다고 하

소연한다. 재미는 우리 주변의 너무나 익숙

하면서도 사소한 곳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마치어린아이들처럼말이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내가 사소하게

즐기는 목록들을 말이다. 음악듣기도 좋고

차 마시기도 좋다. 게시판에 올리기도 좋

고, 아니면게시판에올라있는 읽기도역

시 좋다. 만화보기도 좋고, 컴퓨터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좋다. 주변에 아주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좋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취미로

만드는것이다. 

취미는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소개하기 위

해있는것이아니다. 그저내가스스로몰입

해서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만이다.

이런 취미는 더 이상‘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식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

록만들것이다.

재미있는것이곧생산적인것

여기에 하나만 더! 이런 취미 생활을 재미

도 있으면서 생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

민해 보자. 예를 들면, 그냥 만화를 보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벗어

나 그 분야의 새로운 역을 개척하려는 시

도도 가능할 것이다.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의 특성이나 활

동을 요약하고 소개 및 비평할 수 있는 온라

인커뮤니티전문가는들어본적이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

자. 자신이 즐기는 분야를 자신만이 아닌 다

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정도

의 열정을 가진 마니아(mania)가 되어보자

는 말이다. 이렇게 마니아가 된다는 의미는

자신이 남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가 된

다는 의미다. 힘들게 애쓰지 않고 그저 재미

있게 놀다보니 어떤 분야의 경쟁력 있는 전

문가가되었다면이보다더좋을수있을까? 

재미는 분명히 무료함을 달래는 이상의

그 무엇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도 멀지 않

은 곳에 말이다. 지금 당장 재미라는 놈과

술래잡기를 해보자. 생각만으로도 솔솔 재

미가나지않는가?  

재미는먼곳에
있지않다

재미는 우리 주변의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사소한 곳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마

치 어린아이들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즐기는 것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방

법을고민해보자. 자신이즐기는분야에서남과는구별되는특별한존재가될수

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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